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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의미하는 ‘갓(GOD)

생’을 실천하는트렌드가MZ세대사이에서퍼져가고있

다. ‘갓생’이란, 신(神)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의

미하는 '생'(生)을 결합한 신조어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건강한식습관을유지하는모습이대표적인사례

이다[1].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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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헬시플레저(Healthy-pleasure)

트렌드가 MZ세대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건강관리 인증행위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먼저 1) SNS 인증 태도와 의도 모두에 유사비교 성향과 과시적 자기애가 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하향비교 성향은 SNS 인증 변수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2) 주관적 웰빙 모두

에 사용자의 자존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과시적 자기애는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사비교 성

향은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유사한 사람들과의 비교는 대학생들의 건강관리 인증과 주관적 웰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반면, 자기 존중이 아닌 자기 과시나 타인의 인정을 위한 건강관리는 오히려 그들의 주관적 웰

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2030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시장뿐만이 아닌

MZ세대가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미디어 및 문화 환경을 위해 적극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MZ세대, Z세대, 헬시플레저, 갓생, 오운완, 길티플레저
Abstract Recently, the health-pleasure trend, which means enjoying health care through exercise or diet and 
certifying it on SNS is spreading to the MZ gene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on 
SNS upload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ed to health care. As a result, 1) parallel comparison and 
narcissis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NS upload attitude and intention, and the downward comparison had a 
negative effect on both SNS upload variable.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the attitude of uploading 
SNS. Next, 2)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subjective well-being, while narcissism had a negative 
effect on stress, and parallel comparisons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comparisons with similar people had a positive effect on SNS upload behavior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while health care for self-show or recognition of other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not only for the marketing market 
but also for a media and 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the MZ generation can lead a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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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변화된 우리의

주요 일상 중 하나이다[2].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과 함

께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급부상하며, 즐겁고효율적으

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헬시

플레저’란, 건강을위한식사와함께다양한운동을즐기

는것과같이즐겁게자신의건강을관리하는것으로, 고

통을감수하며억지로건강을관리하는것과는상반되는

개념이다. 특히, 이러한 헬시 플레저는 1980년대 중반에

서 2000년대 초 출생인 MZ세대의 트렌드로 부상하였는

데, 이에따라유통업계는MZ세대의생활양식을겨냥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3,4]. 실제로, 샐러드 구독

서비스의 정기회원은 20만 명으로, 이 중 64.5%는 2030

세대이며, 건강을향한MZ세대들의움직임은국내뿐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4].

특히, 경험과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의 ‘SNS 인증’

문화는헬시플레저트렌드의유행과정확하게맞물렸다

[3,4]. MZ세대의 트렌드는 SNS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데, 실제로 인스타그램(Instagram) 게시물 중 #헬시

플레저를 포함하는 게시물은 약 3만 건이 넘는다[4]. 그

중MZ에게친숙한단어인 #오운완(오늘운동완료)은규

칙적으로운동하는자신의모습을 SNS에인증하는해시

태그를 의미한다[5]. 즉,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건강을

관리하는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완벽한 삶을 산다는 의

미를닮고있는 ‘갓(GOD)생살기’를 실천하고있는것이

다. 건강을관리하고 SNS를통해인증하는MZ세대의트

렌드는건강한삶을지향하고확산시켜나간다는데에의

의가 있으며, 2030세대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ing)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또

한, 과거MZ세대들의소비와행동방식이죄책감이나죄

의식을 느끼면서도 즐거움을 쫓는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였다면, 현재의 건강한 즐거움을 즐기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로의 움직임은 심리학 개념을

통해 조명해야 할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5]. 이에 본 연

구는 SNS 이용 및 주관적 웰빙과 높은 관련이 있는 사

회적 비교이론과 다양한 성격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SNS 인증 행위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란, Festinger(1954)

의 사회적비교이론에의해처음제시한개념으로, 자신

에대한이해와평가는주변사람들과의비교를통해이

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6].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이를이용하는사용자들로하여금자연스럽게사회

적 비교를 유발 하게 된다[7]. 사회적 비교는 방향성에

따라크게세가지(상향비교, 유사비교, 하향비교)로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상향비교(upward comparison)란

자신보다조금우월한상대방과의비교를의미하며, 유사

비교(parallel comparison)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상

대방과의 비교를, 마지막으로 하향비교(downward

comparison)는 자신의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과의

비교를의미한다[6]. 사람들은일반적으로자신의능력이

나 상태 등에서 유사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상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SNS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Ideal-self)을 SNS에 공개하려는

경향이존재하기때문에, 사용자들은우월한상태에있는

다른 사용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향비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7]. 따라서, 지속적인 상향적 비교는 사용

자들의상대적박탈감이나정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

수있으며, 더나아가삶의만족도와개인의주관적웰빙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8].

한편, SNS 이용과관련된선행연구들에서는사용자들

의 성격 특성 중 자기애(Narcissism)와 자존감

(Self-esteem)을 함께 다루어 왔다. 자기애(Narcissism)

이란, 비현실적으로거창하고긍정적으로부풀려진자기

개념을반영하는성격특성으로, 자기애성향이높은사용

자들은 SNS에서 자신을 깊게 드러내는 이용 행위를 나

타낸다[10]. 특히, 자기애 유형 중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과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과시적 자기애

(Grandiose-narcissism)성향은 SNS를 통해 운동을 하

는 자신의 모습을 인증하는 행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반면, 자존감이란 자신의 자질이나 특

성 등에 대하여 스스로가 느끼는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자기애(Narcissism)와 다른 점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존재한다는점이다. 자존감이높은사용자들은자

기애와 성향이 높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SNS

이용 행위를 보이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 건강한 SNS 이용 행위를 보인다[11].

실제로, 사용자의자존감이낮을수록 SNS에서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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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느낄뿐아니라, 피로감을느끼고 SNS 중단의향

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1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 건강에

대한MZ 세대의관심은그어느때보다크게증가한상

태이며,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트렌드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3]. 이러한 MZ 세대의 트렌드는

이들의 생활 방식이 적용된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의미

하며, 건강관리와 관련된 SNS 인증 행위는 사용자의 성

격 특성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MZ세대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SNS 인증 행위’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

며, 이러한 건강관리 및 인증행위가 2030세대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사회적 현상은 심리학 개념을 통해 조명

해 봐야할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인증 행위와 같이

SNS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개인의 주관적 행

복감이나 심리적 안녕, 그리고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

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9]. 또한, 개인의 정보나 활동을

SNS에게시하는행위는자기를재구성함으로써삶에대

한 통일성과 목적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

를제공하기도한다[9]. 이에 본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과 관련된성격특성이 SNS 인증행

위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아래와 같다.

RQ 1. 사용자의 사회 비교(상향비교, 하향비교, 평행비
교)와 성격 특성(과시적 자기애, 자존감)이 건강관리
SNS 인증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RQ 2. 사용자의 사회비교(상향비교, 하향비교, 평행비
교)와 성격 특성(과시적 자기애, 자존감)이 건강관리로
인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20대 대학생들의 사회적 비교 성향과 성격 특성이 건

강관리 인증 행위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2023년 10월 둘째 주부터 약 4주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운동이나 식

단, 혹은 운동과 식단 모두를 통해 건강을 관리 중이며,

이를 SNS에인증해본적이없는예비응답자들은본설

문에 참여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181명(남성: 107명,

여성: 74명)의 대학생들이본설문에응답하였으며, 이들

의 평균 나이는 22.78세(SD=2.63)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대학생들의인구통계학적특성과사회적비교성향,

그리고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SNS 인증행위 및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사회적 비교 성향과 성격 특성

대학생들의 사회적 비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문헌을 수정 및 번안하여 각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상

향비교(나는 나보다더나은사람과비교하는것을선호

한다 등), 하향비교(나는 나보다 능력이나 외모가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선호한다 등), 평행 비교(나는 자

기평가를 위해 나와 비슷한 사람과의 비교를 선호한다

등)를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

매우 동의한다)를 통해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6]. 또한

참가자들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NS 이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수정 및 번안하여 각 4문항에 해당

되는과시적자기애(나는내몸매나외모를바라보는것

을 좋아한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등)와 자존감(나는내가다른사람처럼가치있는사람이

라생각한다, 나는좋은성품을가졌다고생각한다등)을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 매우

동의한다)를통해측정하였다[11]. 참가자들의평균사회

적 비교 성향과 성격 특성 값과 Cronbach’s α값은 <표

1>에 서술되어 있다.

3. 건강관리 SNS 인증 경험과 주관적 웰빙

참가자들의 건강관리에 따른 SNS 인증 경험은 SNS

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수정 및 번안하여 각 3문항으로

구성된 SNS 인증 태도(나는 SNS에 운동/식단 활동을

인정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좋다 등)와 인증 의도(나는

지속적으로 SNS에 운동/식단 활동을 인증할 것이다, 향

후 나는 SNS에 운동/식단 활동을 인증할 것이다 등)를

표 1.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도
Table 1. Statistics and Reliability of variables

변수 명(신뢰도) M(SD)
1. 상향비교 (α=.89) 3.28(1.57)
2. 하향비교 (α=.87) 2.78(1.35)
3. 평행비교 (α=.92) 3.11(1.39)
4. 과시적자기애 (α=.81) 3.55(1.16)
5. 자존감 (α=.83) 4.21(1.00)
6. SNS 인증태도 (α=.94) 3.64(1.70)
7. SNS 인증의도 (α=.94) 2.98(1.79)
8. 스트레스 (α=.91) 3.61(1.53)
9. 삶의 만족 (α=.86) 4.7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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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 매우

동의한다)를 통해 측정하였다[8,9,12]. 또한, 건강관리로

인한참가자들의전반적인경험중스트레스수준(건강관

리를하는지난한달동안, 예상치못한일이생겨서기

분이 좋지 않았다/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 등)은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삶의 만족(나는 건강관리를 하

며 내 삶의 개인적 측면/관계적 측면/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의 경우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8,9,12].

참가자들의건강관리에따른 SNS 인증경험과전반적경

험에 대한 평균값과 Cronbach’s α값은 <표 1>에 서술

되어 있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 사회적 비교성향과 성격 특성이 건강

관리 SNS 인증 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비교성향과 성격특성이 건강관리 SNS 인

증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나이

를 통제한 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지

및 성격 특성에 따른 SNS 인증 태도 모형(Adjusted R2

= .34, F(5.175) = 38.8, p <.001)과 SNS 인증 의도

(Adjusted R2 = .29, F(5.175) = 32.1, p <.001)에 대한

모형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하향비교 성향은 SNS 인증 태도

(β= -.31, p < .001)와 인증 의도(β= -.19, p < .05)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평행 비교는 SNS 인증 태도

(β= .25, p < .05)와 인증의도(β= .25, p < .05)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다음으로 성격 특성 중

과시적 자기애는 SNS 인증 태도(β= .21, p < .05)와 인

증 의도(β= .21, p < .05)를 모두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자존감은 SNS 인증 태도(β= .17, p < .05)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상향비교는 SNS 인증태도(β= .-09)와

의도(β= -.16)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자존감의 경우

SNS 인증 의도(β= .09)를 예측하지 못했다.

2. 연구문제 2: 사회적 비교성향과 성격 특성이 건강

관리로 인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비교성향과 성격 특성이 건강관리로 인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지 및 성격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모형(Adjusted R2

= .47, F(5.175) = 40.5, p <.001)과 삶의 만족

(Adjusted R2 = .47, F(5.175) = ,54 p <.001)에 대한

모형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평행비교 성향은 삶의 만족(β=

.26, p < .01)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다음으

로 성격 특성 중 과시적 자기애는 스트레스(β= .18, p <

.05)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존감은

스트레스(β= -.23, p < .0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삶의 만족(β= .40, p < .001)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향비교(β= -.02,

β= -.11)와 하향비교(β= .08, β= -.14)는 건강관리로 인

표 2. 사용자 특성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Table 2. Regression of user‘s characteristics on User experience

모형

종속변수

연구문제1 연구문제 2

SNS 인증 태도 SNS 인증 의도 스트레스 삶의 만족

표준화
회귀 계수

인지
특성

상향비교 -.09 -.16 -.02 -.11

하향비교 -.31*** -.19* .08 -.14

평행비교 .25* .25* -.02 .26**

성격
특성

과시적 자기애 .21* .21* .18* .04

자존감 .17* .09 -.23** .40***

수정된 R2 .34 .29 .30 .45

***p < .001, **p < .01, *p < .05 ; 독립 변수의 VIF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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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관적 웰빙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며, 평행비교는 스트레스(β= -.0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2>와 같

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운동이나 식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20

대 대학생들의 사회비교 성향과 성격 특성이 SNS 인증

행위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위해건강관리인증경험이있는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먼저, 대학생들

의 사회비교 성향과 성격 특성이 SNS 인증경험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참가자들의 하향비교와 유

사비교 성향, 그리고 과시적 자기애와 자존감이 그들의

SNS 인증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대학생들의 하향비교 성향은 건강관리에 대

한 SNS 인증태도와의도모두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

다. 즉, 하향 비교를 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개인의 건강

관리를 SNS에 인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행하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대학생의건강관리

자체는 물론, SNS에 건강관리를 인증하는 행위 자체가

성장 동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평행 비교 성향은 SNS 인증 태도는 물론 인증 의도 모

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등에서 비슷한 수준

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를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는 점과

비슷한 스펙에서 함께 유지 및 성장해나가려는 SNS 사

용자의동기를반영한결과라해석할수있다. 그러나상

향비교는 SNS 인증태도와인증의도를예측하지못했다.

이는 SNS 주활동과사회적비교양상을살펴본선행연

구결과와일치하는결과이다. SNS 상에서주활동은게

시물을 업로드하는 작성자와 게시물을 구경하는 관찰자

로구분할수있으며, 상향비교는주로관찰자의입장에

서 일어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9]. 다음

으로, 대학생들의성격특성중과시적자기애는 SNS 인

증 태도와 인증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 또한 SNS 인증 태도를 정적으로 예

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SNS 업로드 행위와 사용자의 성

격과관련된선행연구의결과와일치한다[12]. 자신을사

랑하는자기애와자존감성향은 SNS에서자신을드러내

는 업로드 행위에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며, 특히 자신

의 신체나 외모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과시적 자기애 성

향이 높은 사용자들은 실제 SNS 인증 의도로 이어진다

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1].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사회비교 성향과 성격 특성이

건강관리로 인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본 결과, 참가자들의 유사비교 성향과 과시적 자기애,

그리고자존감이그들의주관적웰빙에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학생들의 유사비교 성

향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하게 이루어지는 상향비교는 개

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제공하며, 과하게 이루어지는

하향 비교 역시 개인의 성장 동기를 저해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6]. 즉, 20대 대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한 대상과의 유사 비교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관리

해나가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이

들의 성격 특성 중 과시적 자기애는 스트레스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반면, 자존감은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동

기만으로 건강관리를 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

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용자

의 경우 낮은 스트레스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느

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상향비교와

하향비교는건강관리로인한주관적웰빙모두에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높은 성

장 동기로 사회에 나아갔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적정한

수준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현재 MZ세대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VI. 한계점 및 향후연구

본연구를통해건강을관리를하는 20대의경우이들

의사회적비교와성격특성이 SNS 인증행위와주관적

웰빙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음을조명할수있었

다. 특히, 유사한 사람들과의 비교가 대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인증, 그리고 그들의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미침을밝힐수있었으며, 자기존중이아닌자기

과시나 타인의 인정을 위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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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헬스케어시장은본연구의결과를적극반영하여

마케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MZ 세대의 건

강한생활양식을위한다양한미디어및문화환경이조

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문적 및 실

무적함의에도불구하고, 몇가지한계점이존재하며, 이

에 대한 추후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

의건강관리인증행위는이들의성격특성은물론이들

의 동기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기

(Motivation)란, 특정 행위의이유로행위자체가동기인

내적동기와 외재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행하는 외적 동

기로 구분되는데[14], 특히 내적 동기에 의한 건강관리

SNS 인증 행위는 이들의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건강관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관리하는 것, 혹은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 상태’로 내

렸으나, 추후연구에서는건강관리에대한세부적인구분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행해지

는운동과신체에대한인증행위의경우와개인장소에

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식단관리와 홈트레이닝인 경우

이들의 경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20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건강한 트

렌드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을다차원적측면에서

면밀히살펴보아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설

문 방법론을 통해 20대 대학생들의 성격 특성이 주관적

웰빙및 SNS 인증행위에미치는영향에집중하였다. 그

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

한 연령대 및 직군에 종사하는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확장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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